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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인 무더위 시작,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!

◇ 올해 온열질환자 신고 190명, 운동장 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
◇ 질병관리본부-대한의사협회 ‘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’ 발간
◇ 폭염 시 실외활동 자제,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수칙 준수 당부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7월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

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*에 주의를 당부하였다.

○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

장시간 노출 시 두통, 어지러움, 근육경련, 피로감, 의식저하 등의 

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

열탈진(일사병)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.

○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

신고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를 운영 중으로, 현재까지

(5.20.~6.30.) 온열질환자 190명(사망 0명)이 신고되었다.

※ 전년도 같은 기간(2018. 5. 20.～ 6.30.) 온열질환자 신고 16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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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재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특성을 살펴보면,
※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, 자료기준일: 2019.5.20～6.30.

○ 발생장소는 운동장 공원이 46명(24.2%)으로 가장 많았고*, 공사장 등 

실외작업장 45명(23.7%), 논 밭 27명(14.2%) 순이었고, 발생시간은 

오후 3시가 38명(20.0%)으로 가장 많았다.
* 본격 무더위 시작 전으로 운동회, 마라톤, 옥외 행사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

< 발생장소별 > < 발생시간별 >

○ 성별로는 남자 135명(71.1%), 여자 55명(28.9%)로 남자가 많았고, 연령별

로는 50대가 32명(16.8%)으로 가장 많았고, 40대 31명(16.3%), 20대 

26명(13.7%) 순이었으며 65세 이상은 39(20.5%)이었다.

○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15명(60.5%)이 가장 많았고, 열사병 36명(18.9%),
열실신 19명(10.0%), 열경련 18명(9.5%), 기타 2명(1.1%) 순이었다.

□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지속되는 7월부터는 온열질환이 급증하므로 

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,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건강

피해를 줄이기 위해 ‘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’를 발간

한다고 밝혔다.

○ 이 자료에는 폭염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린이, 어르신, 심뇌

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

요령에 대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.
※자료내려받기: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 →알림자료→홍보자료→포스터/리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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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일반 건강 수칙 >

○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,

어지러움, 두통,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

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.

○ 폭염 주의보·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(12시~17시) 활동을

줄이고,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, 밝고 헐렁한 옷 

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
<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>

○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

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, 어르신은 땀샘 감소로 

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

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.

-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

남겨두어서는 안되며,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

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하여야 한다. 

○ 만성질환(심뇌혈관질환, 고혈압 저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 등)이 있는 경우에는 

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

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

평소보다 10~30%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.

○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,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

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(과용)을 피하도록 한다.

<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>

○ 일사병․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

으로 옮기고,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질을 하는 등 

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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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

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

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.

□ 정은경 본부장은 “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

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

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밝히며,

“공사장, 농사 등 실외작업자는 물론 마라톤, 지역행사 등 실외행사 시

그늘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건강수칙을 사전에 안내”하는 등 

온열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붙임> 1. 폭염대비와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(소책자)

2. 온열질환이란? (포스터)

3. 온열질환을 조심해! (카드뉴스)

＜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＞

① 물 자주 마시기

-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, 이온음료 마시기

*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

② 시원하게 지내기

-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

-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

- 외출 시 햇볓 차단하기(양산, 모자)

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

- 가장 더운 시간대(낮 12시~5시)에는 휴식 취하기

*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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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

※ 자료 내려받기: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 → 알림 자료 → 홍보자료 → 포스터/리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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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온열질환이란? (포스터)

※ 자료내려받기: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 → 알림 자료 → 홍보자료 → 포스터/리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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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 온열질환을 조심해! (카드뉴스)
※ 자료내려받기: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 → 알림 자료 → 홍보자료 → 카드뉴스


